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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동남아에 투자하라!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 A등급 … 싱가폴․미얀마는 최저

동남아시아가 CDM 시장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KOTRA는 4월22일 <동남아 CDM 시장현황과 기회> 보고서에서 CDM사업 활성화 정도, 자연조건, 정부 인

식 및 지원 정도를 반영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를 유망 시장으로 선정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는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으며,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가 B등급, 싱가폴과 미얀

마눈 최저 등급인 C에 그쳤다.

필리핀은 풍력, 수력, 지열, 도시폐기물, 바이오매스 산업 분야가 유망하며, 인도네시아는 조림사업, 청정석

탄, 고효율 재생에너지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는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에 걸맞게 팜 껍데기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사업이 유망분야로 추천됐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싱가폴은 좁은 면적 탓에 대체에너지 개발보다는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시장의 허브

가 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고, 미얀마는 CDM 사업을 위한 자연조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

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추천했다.

2009년 3월 UN(국제연합)에 등록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CDM 프로젝트는 4541건 가운데 동남아에서 진

행되는 프로젝트는 491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KOTRA 김세명 팀장은 “2012년 교토체제 이후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CDM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동남아 국가별 유망분야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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